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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낭자 33명, 
US여자오픈 출전권 획득

“추신수, 내년 다른 팀에서 뛸 것”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계

약 마지막 시즌을 마친 추신수의 향후 

행보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 

텍사스주 언론 관계자가 추신수의 메이

저리그 잔류를 예상했다.

지난 20일‘마니아리포트’에 따르면 

텍사스 구단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관

계자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추신

수가 다른 팀에서 뛰는 모습을 보는 것

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그의 메

이저리그 잔류를 확신했다.

그는“텍사스가 추신수와 재계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젊은 선수들로 리빌

딩을 하려고 하는 텍사스와는 어울리

지 않는다. 특히‘싸구려 모델’로 재계

약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면서   

“추신수는 내년 시즌 많은 경기에 나

가고 싶어한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능

한 많은 출장을 보장하는 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추신수는 

오는 12월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

(LPGA)투어 이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US여자오픈에 한국여자프로골프

(KLPGA)투어 선수들이 대거 출전 자격

을 얻었다.

지난 21일‘연합뉴스’에 따르면 US여자

오픈을 주관하는 미국골프협회(USGA)는 

이날 US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확보한 한

국 선수가 이미 3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US여자오픈에 출전한 한국 선

수 22명보다 11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US

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딴 한국 선수가 이

렇게 많아진 것은 기존 세계랭킹 50위까

지 주던 출전권을 세계랭킹 75위까지 확

대했기 때문이다.

USGA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예선을 치르지 못

하자 세계랭킹 기준 출전권을 늘렸다. 세계

랭킹 50∼75위에는 KLPGA투어 선수들

이 많다. 이 덕분에 53위 박민지(22), 54위 

이소미(21), 64위 조정민(26), 65위 이소영

(23), 70위 김아림(25), 72위 김지영(24), 73

위 박채윤(26)이 US여자오픈에 자력으로 

출전할 길이 열렸다.

일본에서 뛰는 58위 안선주(33)와 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74위 최운정(30)에게

도 출전권이 돌아간다.

최근 10년 US오픈 챔피언 이정은(24), 박

성현(27), 전인지(26), 

최나연(33), 유소연(30)과 최근 5년 사이 

LPGA투어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고진

영(25), 김인경(32), 이미림(30)은 일찌감치 

US여자오픈 출전권을 확보했다.

김세영(27), 김효주(25), 허미정(31), 지은

희(34), 양희영(31) 등은 작년 LPGA투어 

CME 포인트 30위 이내 자격으로 이미 US

여자오픈 출전 자격을 따놨다.

지난해 KLPGA투어 상금랭킹 1∼5위 

최혜진(21), 장하나(28), 이다연(23), 임희정

(20), 조아연(20)도 US여자오픈 출전 자격

이 있다.

11월 4일 아마추어 세계랭킹과 같은 달 

11일 LPGA투어, LPGA 2부투어인 시메

트라투어 상금랭킹으로 추가 출전권을 부

여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사태

가 좀체 진정되지 않아 출전권을 확보한 

선수라도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US여자오픈은 애초 6월에 열릴 예정이

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돼 12월11일

부터 나흘 동안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챔피언스 골프클럽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US여자오픈은 1946년 창설됐으며 세

계 최고 권위이 여자 골프대회로 인정받

고 있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

는 박세리(1998), 김주연(2005), 박인비

(2008), 지은희(2009), 유소연(2011), 최나

연(2012), 박인비(2013), 전인지(2015), 박

성현(2017), 이정은(2019) 등이다. 

내년 시즌 텍사스가 아닌 다른 메이저

리그 팀에서 뛸 것이고 결코 싼 값으로

는 계약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많은 

경기 출전을 보장하는 팀을 찾을 것으

로 예상된다.

추신수는 최근 60경기 체재를 끝으

로 메이저리그 생활을 끝내고 싶지 않

다고 말한 바 있다. 162경기의 정상적

인 체재에서 마지막을 불태운 뒤 은퇴

하겠다는 것이다.

추신수는 올 시즌 타율은 저조했으

나 홈런 페이스는 평소보다 나았

다는 점에서, 그의 장타력에 매

력을 느낄 구단이 적지 않을 것

으로 메이저리그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다만 추신수

의 나이가 38세로, 2년 이상

의 계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신수는 

2020 로베르토 클

레멘테상 수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

졌다. 추신수는 텍사스를 대표해 2020

년 로베르토 클레멘테상 후보로 선정

됐다.

로베르토 클레멘테상은 1972년 니카

라과 지진 피해 구호물자를 싣고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로베르토 

클레멘테를 추모하며 경기장 안팎에

서 사회에 공헌한 선수들에게 수여하

는 상으로, 구단별 1명씩 30명의 후보

를 선정해 메이저리그 커미셔너와 4대 

메이저리그 중계 방송사 대표, 클레멘

테 유족, 팬 투표 등으로 최종 수상자

를 정한다.

추신수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텍사스 구단 산

하 마이너리거 191명에게 각 1,000달

러(약 118만원)씩을 지급했다. 

추신수는 이밖에도 텍사스 구단 재단

과 지역 교육청 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적지 않은 기부 활동을 해

왔다.

스포츠

▲ 내년에도 메이저리그에서 뛸 것으로 예측되는 추신수. 사진=타운뉴스 DB

▲ 지난해 LPGA US오픈에서 우승한 이정은이 벙컷샷을 하고 있다. 사진=타운뉴스DB 


